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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도 빠진 복싱의 매력…"행동 자체가 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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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지현은 건강 관리 비결로 복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출처=유튜브 채널 '뜬뜬'의 웹예능 '핑계고'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배우 전지현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체력 관리 비결을 전하며 민첩성 향상과 전신

단련에 효과적인 복싱을 소개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뜬뜬'의 웹예능 '핑계고’'에 출연한 전지현은 복싱을 취미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유재석이 "액션 신을

하는 배우들은 복싱을 무조건 하더라"고 말하자, 전지현은 "복싱은 상대의 반응을 보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는 운동이라 너무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전지현은 복싱이 신체적 노화를 막아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싱을 하면) 행동이 뭐랄까 늙지 않는

것 같고 젊어진다"며 "몸이 굉장히 민첩성 있게 바뀐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로 유명한 전지현은

이날 방송에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이어가는 면모를 보여주며 운동 마니아다운 매력을 과시했다.

이처럼 복싱은 단순히 민첩성을 기르는 것을 넘어 전신을 골고루 사용하는 대표적인 유산소·무산소 결합 운동으로 꼽힌다. 서울

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에 따르면, 줄넘기부터 시작해 샌드백과 미트치기, 쉐도우복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은 스텝과 상체의 움직임을 통해 단단한 몸을 만들고 체지방을 연소시켜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 특히 쭉



쭉 뻗는 동작은 성인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을 다잡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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